
❦ 100일 잔치 소감문 ❦

                                          - 매산가족모임 해양 김여사 -

 안녕하세요~ 해양 배선생 엄마 해양김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써 봤습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배선생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 3월 초 코로나 때였습니다. 배선생 아빠가 저를 퇴근시키러 와서 

한숨을 내리쉬며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마음에 왜 그러냐고 

여러 번 되물었는데 배선생 어떡하냐며 도박에 손을 대 빚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

다. 저는 그 소릴 듣는 순간 몸이 떨리면서 오그라들어 펴지질 않고 저절로 구부러

지면서 소리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었

는데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길로 저녁도 굶은 채 우리는 배선생이 있는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는 길이 왜 그리 멀고 긴지 가는 동안 내내 몸이 벌벌 떨리면서 

펴지질 않았습니다. 

 너무 착한 아들이었기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는 작은 월급인데도 적금 들어 제대할 때 돈을 모아 가지고 나온 배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도박을 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천안에 도착

해 주차장에서 배선생을 보게 됐는데 기둥 뒤에 숨어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랐는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정말 했구나 생각이 들면서 왜 그렇게 

낯설고 내 자식이 무섭게 느껴졌는지... 다가가면서 이름을 불러도 배선생은 쳐다보

질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그 

모습은 죽는 날까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배선생은 빚이 1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지인, 회사 직원, 은행 대출, 쭉 적어 놓은 걸 보니 참 많이도 빌렸더군요.

남편과 저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빚을 갚아주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배선생은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 

또 터트렸습니다. 

 배선생 아빠는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갔다가 숨이 안 쉬어진다며 뛰쳐나와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며 바람을 쐬기도 했고, 갑자기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습니

다.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정신과 처방을 받아 약을 먹어가며 또다시 대리 변제를 해 주었습니다. 배선

생과 우리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기로 또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배선생은 병원을 

다니며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박은 몇 개월 지나 계속 되었습니다. 이젠 사채까지 썼습니다. 

도박을 하면서 돈이 돈으로 안 보이고 게임머니로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 중독도 

보통 중독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삼세번이라며 우리는 도박빚을 다시 

갚아주며 한번 더하면 다시는 안 본다. 집에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며 엄포

도 줬지만 배선생은 또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배선생을 정말 버리고 싶었습니다. 자

식이기에 버리질 못하는 게 부모인가 봅니다. 

 내 자식이 도박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끊을 수 있는데 왜 끊질 못하냐며 다그쳤습니다. 화를 내고 다독여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 보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

다. 배선생 아빠와 저는 배선생 앞에서 눈물도 많이 보였습니다. 배선생은 감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언제 또다시 도박을 할까 두려운 상황 속에서 휴대폰에 나이스 

지킴이를 해 두었는데 신용 조회라는 메시지만 떠도 불안증과 공포에 시달리며 심

장박동이 빨라집니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배선생은 도박을 할 때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카톡을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피 말려 죽이려는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선생의 앞날은 물론이고 우

리 가족의 미래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남들은 행복하게 잘들 사는데 우리는 언제 

웃고 지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주 걱정이 없어 보

여 부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터트린 게 23년 12월 초였는데 우리가 천안에 내려가질 않으면 빚은 

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질게 뻔해 퇴근하면서 우리는 바로 천안으로 내려갔습니

다. 한 시간이 넘도록 문을 두드리고 소릴 질러도 배선생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

니다. 추위에 몸은 벌벌 떨렸습니다. 결국 열쇠공을 불러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꺼놓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배선생은 죽은 것만 같아 무

서웠습니다. 이불을 천천히 벗기니 다시 뒤집어썼습니다. 한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



워서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막상 그 상황이 되니 살아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배선생은 광고에 나오는 도박중독자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불을 켜고 방을 보니 배달시켜 먹은 음식들이 언제부터 시킨 것인지 온방을 빈틈

없이 메꾸고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도박에 미쳐 쓰레기 더미 속에 

살고 있는 걸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도박 빚은 갚아주면 안 된다는 걸 익히 들

어 알고 있었지만 머리와 행동은 달랐습니다. 우린 또다시 도박빚 갚아 주는 걸 되

풀이하면서 배선생과 우리는 수렁 속에 한없이 빨려 들어가고 어쩔 수 없는 지경까

지 왔습니다. 단도박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도박 앞에 무력하

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을 아들의 도박에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도박중독자를 아들로 둔 저는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져 사람 만나는 걸 싫어했습니다. 유튜브에 도박중독자의 경험을 들으며 인정

하기 싫지만 배선생이 도박중독자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선생이 GA모임에 

다니면서 가족모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배선생을 따라 가족모임에 

가 보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오면서 배선생을 도박중독자로 만든 건 저와 남편이라

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도박은 남편과 둘만의 대화였고 어딜 가든 숨겨야 했던 일들을 모임에 와

서 털어놓으니 답답했던 속이 뚫리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배선생의 얼굴과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느끼게 됐습니다. 배선생이 그동안 

엄마, 아빠의 공격을 수없이 받으며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 하루하루에 살자를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겐 희망이란 없어 보였는데 어느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나온 지 4개월 지나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했던 제 마

음은 평온함을 느끼면서, 위대한 힘에서 나온 것인지 모임에 왔다 가는 길은 이상

하리 만큼 참으로 편안합니다. 

 앞으로도 배선생은 단도박 생활을 끊임없이 하면서 GA모임의 끈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면서 실천하고 오늘은 100일 잔치를 했지만 재



발 없이 모임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1년 잔치 소감문을 읽게 됐으면 좋겠습

니다. GA모임은 병원이고 학교라는 여사님의 말을 잊지 않고 저 역시 가족모임은 

저와 우리 가족의 살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참석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잔치를 축하해 주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